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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외벌이 아버지들이 어떤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를 위해,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며, 배우자의 수입 없이 가정에서 홀로 경
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벌이 아버지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벌이 아버지
들이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4개의 영역이 도출되었다. 먼저, ‘일-가정 양
립의 어려움’ 영역에는 4개의 하위영역과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둘째, ‘배우자
/양육파트너와의 관계 및 특성’에는 3개의 하위영역과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셋째, ‘양육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에는 3개의 하위영역과 9개의 범주가 도출
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이와의 관계 및 특성’에는 4개의 하위영역과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외벌이 아버지들은 혼자 생계를 책임진다는 압박감과 경제적 부담감, 
근로 및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가정 간 역할 갈등, 배우자의 부정적 평
가로 인한 좌절감과 배우자에 대한 양가적 감정, 아이와의 관계 형성 어려움과 이
에 따른 소외감을 경험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논의하고 후속 연구에 대
한 제안을 하였다.

주요어 : 외벌이 아버지, 양육스트레스, 일-가정 양립, 배우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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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역할이 생계 부양자(breadwinner)에서 
보편적인 돌봄 제공자(universal caregiver)로 
변모하고 있다(Lütolf, 2024). 한 예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프렌디’ 
(Friend와 Daddy의 합성어)나 북유럽식 양육 스타
일을 지향하는 ‘스칸디대디(Scandi-daddy)’와 같
은 신조어들이 등장하였다(나현정, 최미숙, 2017; 
이정원, 이세원, 2013).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인식과 실제 양육 참여 수준의 변화는 객관적 통계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2025)에 따르면, 
2024년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은 30%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아동
종합실태조사(2023) 결과, 아버지의 양육 행동(아이 
재우기, 기저귀 갈기, 목욕 시키기 등)은 최근 5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
아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2019, 2024)를 살펴본 
결과,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아버지의 일평균 
자녀 돌봄 시간은 5년간 약 44% 증가한 것으로 보
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단순한 생계 부양자를 넘어 돌봄의 주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관련 연구들을 통해 아버지의 양육 참여
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며(노성향, 2014; 현경미, 
강대옥, 2017; Jackson et al., 2019; Ray et al., 
2021; Song et al., 2015), 자녀의 언어, 사회적 
유능감, 사회성, 감정 조절 등 발달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정윤 등, 2015; 서
석원, 이대균, 2014; 정미라 등, 2016; Puglisi et 
al., 2024). 심지어, 양육 참여는 아버지 자신의 심
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Choi & Ko, 2024; Ko & Rodriguez, 

2025).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본인을 포함
한 가족 전체의 기능과 심리적 안녕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양육 주체로서 아버지의 변화는 바
람직한 사회적 흐름으로 평가된다. 

아버지의 양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양육 참여 영
역에서 활발히 전개 되어왔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아버지와 양육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양
육의 주체로써 비교적 늦게 주목받았다(라혜미, 이
희영, 201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155편
의 연구에서 164개의 키워드를 추출한 결과, 전체 
키워드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81회 등장하는 
반면, 어머니의 양육 참여는 총 1회 언급되었다(정
우영, 김희영, 2018). 이런 결과들은 국내에서 아버
지의 양육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여전
히 아버지는 양육의 보조적 위치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
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관련 선행 연구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유아기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Abidin, 
1992; Belsky, 1984). 이러한 양육스트레스 연구의 
상당 부분은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왔으며, 아버지
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동안 발표된 양육스
트레스 관련 연구 116편 중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79편이었던 반면,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단 5편에 불과했다(권미경, 2011). 또한, 
이진희와 임진형(2021)의 연구에서는 3세 미만 자
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82편의 논문 중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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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단 1편에 그쳤다. 더 나
아가 우리나라 아버지는 직장의 환경과 경제적 능
력으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을 겪으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외부의 자원(조부모, 전문 기관, 인터넷 
등)을 필요로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훈, 이경숙, 2022). 이러한 양상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와 이에 기반한 실질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연구 필요성은 특정 국가
에 한정되지 않은 보편적 과제로, 해외 메타분석에
서도 135편 중 아버지만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가 
1편에 불과할 만큼(Barroso et al., 2017)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며, 국제적 연구 동향에서도 일관되
게 지적되어 왔다(Watkins et al., 2024), 이러한 
연구 공백은 남성의 양육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영
향력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Hayes & Watson, 2013). 이러한 국내외 선행 연
구를 고려하면,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온 반면, 양육스트레스 연구는 비
교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에 비해 양육스트레스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 성별 불균형은 양육을 어머니의 전
통적 역할로 간주하는 결과로,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간과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비록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연구는 여전히 제한
적이지만,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양육 참여와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가 양육 과
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양육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양육 과정에서 아
버지가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양육 참여 수준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Cho & Ryu, 2023; 
Krueger et al., 2024), 이러한 경향성은 종단연구

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Ward & Lee, 2020). 국
내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감소시키고 거부적, 방임적 양육 행동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미숙, 김바다, 
2016; 이인숙, 전정희, 2016). 게다가 아버지의 역
할 만족을 양육 참여가 정적으로 예측하는 반면,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Choi & Park, 2024).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아버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양육 참여에 초
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으나, 양육스트레스 또한 아
버지의 양육 행동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임이 드러난다. 즉, 아버지의 양육 행동은 사
회문화적 맥락뿐 아니라 심리적 요인, 특히 양육스
트레스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확히 설명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탐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러 아버지 집단 중에서도 특히 외벌
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주목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초점은, 우선 국내 가구 구성에서 외벌이 가
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 근
거한다. 통계청(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결혼 
5년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대부분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외벌이 형태를 보였으며, 결혼 기간이 길
어질수록 외벌이 부부의 비중은 더욱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출산과 초기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남성이 경제적 
책임을 지는 외벌이 형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
는 사회 구조적 맥락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경향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
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약 60%가 맞벌이인 
반면, 한국은 맞벌이 비율이 약 30%에 불과하며, 
오히려 외벌이 가정이 46.5%로 더 높은 비중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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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고용노동부, 2017). 이는 한국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생계를 전담하는 외벌이 가족 형태가 보다 
일반적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외벌이 가족 형태는 한 사람이 소득을 
책임지는 구조라는 점을 넘어, 남성이 집안의 생계
를 우선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맞닿
아 있다. 최근 연구에서도 한국 남성이 여전히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ee, 2024), 소득원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재정적인 불안감과 일상
적인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Baranowska-Rataj, 2022). 이러한 맥락에서 외벌
이 아버지는 가족의 주된 소득 제공자라는 역할과 
자녀 양육에 참여해야 하는 책임을 동시에 감당해
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양육스트레스 연구는 외벌이와 맞벌이 가정을 구분
하지 않거나, 외벌이 아버지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부차적인 수준에서만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외벌이 아버지를 하나의 독립된 집단으로 설정하
여, 생계 책임과 양육 참여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
황에서 양육스트레스가 어떻게 형성되고 심화되는
지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둘째, 외벌이 아버지는 맞벌이 아버지와 구별되
는 양상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2024)의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2024년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 돌봄 시간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맞벌이 아버지의 경우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2024년 조사에서 외벌이 
아버지의 자녀 돌봄 시간은 맞벌이 아버지보다 약 
1.4배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말에 집중된 돌
봄 시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진다희, 오채선, 
2022). 이에 더불어 태도적 측면에서 외벌이 아버
지가 맞벌이에 비해 평등주의적 성역할 태도가 유

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Carlson et al., 
2024). 즉, 외벌이 아버지가 자녀 돌봄에 상대적으
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전통적 성
역할 태도를 지닌 아버지일수록 더 높은 양육스트
레스를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들은 외벌이 아버지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한다(이슬기 등, 2022; Akande & Heath, 2019).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 역할 이론에 따르면
(Eagly & Wood, 2016), 외벌이와 맞벌이 가정의 
부부는 각자의 역할 수행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의 경험 역시 상이할 수 있다. 실제 
연구에서도 외벌이 아버지는 맞벌이에 비해 양육에 
소극적, 수동적으로 참여하며, 양육에 대한 만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Ko et al., 2022). 또한, 근
로 변인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
머니에 비해 아버지에서는 실업 여부와 직장에서의 
근무 일정 유연성 부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Nomaguchi & 
Johnson, 2016), 맞벌이에 비해 외벌이 아버지에
서만 추가적인 근로 변인이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재희 등, 2018).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의 특성 및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 
압박감,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Chung et al., 2022; Conger et al., 
2010; Pinquart, 2018), 홀로 가정을 부양하는 외
벌이 아버지는 맞벌이에 비해 양육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 연구에서 초기 모형들을 살펴보면, 
먼저, Abidin(1990, 1992)은 양육스트레스를 부모
의 고통,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
운 자녀 특성의 세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Mash
와 Johnston(1990)은 부모-자녀 상호작용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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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모형을 제시하며, 자녀 특성, 부모 특성, 환경
적 특성이 부모의 인지적 평가를 매개로 양육스트
레스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Webster-Stratton 
(1990)은 외부적, 가족 관계적, 자녀 관련 스트레스 
요인이 부모의 태도와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변화
시킨다고 설명하였다. McCleary(2002)는 Lazarus
와 Folkman의 스트레스 대처 이론을 토대로, 부
모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자신의 자원 부족으로 지
각할 때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Crnic과 Greenberg(1990)는 
양육스트레스를 일상적 과업과 아동의 도전적 행동
에서 비롯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규정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초기 연구에서 양육스
트레스는 양육 과정의 주체인 부모와 자녀 및 그
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부모의 인
지적 평가와 자원의 지각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강
조되었다.

최근 들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부부 관계 맥락에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행위자(actor)인 자신과 상
대자(partner)인 배우자를 분석의 단위로 하여 종
족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모형이다
(Cook & Kenny, 2005).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단
지 개인이나 관계적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
서 형성된다는 복합적 관점을 반영하여, Conger 
등(2010)은 기존의 가족 스트레스 모형(Family 
Stress Model)을 확장한 상호작용주의 모형
(Interactionist Model)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심리적 고통과 부
부 갈등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비일관적이거나 가

혹한 양육 행동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양육스트레스의 만성화로 인한 결과로 부모가 경험
하게 되는 특정 증상군으로 양육 소진(Parenting 
Burnout)에 대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Ren et 
al., 2024). 이와 같은 맥락에서 Whiteside- 
Mansell 등(2007)은 Abidin이 제시한 양육 과정에
서 부모가 겪는 고통(Parental Distress; PD)을 
두 하위 차원으로 재구분할 필요성을 논의하였
다. 이에 따르면, 양육 요구 스트레스(Parenting 
Demands Distress; PDD)는 자녀로 인해 발생하
는 문제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일반적 스트레스(General Distress; GD)는 
양육 자체보다는 일반적 우울 및 생활 전반에서 기
인한 스트레스와 더 밀접하게 연관된다. 다시 말해, 
GD에서 높은 점수는 양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양육 경험에까지 파급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McKelvey et al., 2009). 

또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근로 및 기타 변인에 관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경제적, 직업적 책
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Pleck, 2010), 예
를 들어, 경제적 압박은 아버지의 우울감과 부정적 
양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어머니의 경
우 경제적 압박은 우울감과는 관련이 있으나 양
육 행동과는 아버지만큼의 강한 관련성은 없었다
(Conger et al., 2002). 유사하게 고용 안정성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어머니
에게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
지에게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재희 등, 2018; Lim & Loo, 2003). 이 외에도 
업무 효능감, 실업 상태, 근로 시간의 유연성, 고용 
문제로 인한 심리적 소진 등이 아버지의 양육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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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에 영향을 미쳤으며(서철현, 2014; 현정환, 
2018; Nomaguchi & Johnson, 2016; Shreffler 
et al., 2011), 특히 외벌이 아버지의 경우 주말 근
무, 낮은 소득이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재희 등, 2018; 김경은, 2015; 김기
현, 조복희, 2000).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면, 
양육스트레스 연구는 초기의 개인적 요인 중심 접
근에서 벗어나, 관계적․경제적․사회적․구조적 
요인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관점으로 확장되고 있
다. 특히 최근에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근로 변인과 환경적 요인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홀로 생계
부담을 지는 외벌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 흐름에서, 외벌이 아버지는 일과 가
정에서 양육자와 직장인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에 
임하게 되면서 두 역할 간에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데, 이를 일-가정 갈등이라고 한다(Greenhaus & 
Beutell, 1985).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성역
할 태도를 가진 경우 일-가정 갈등을 더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윤정, 김은하, 2021). 일-
가정 갈등은 일이 가정에 간섭하여 발생하는 갈등
(work interfering with family; WIF)과 가정이 
일에 간섭하여 발생하는 갈등(family interfering 
with work; FIW)으로 구분된다(Carlson et al., 
2000). Shockley와 Singla(2011)의 메타분석 결
과, 여성은 WIF와 FIW을 경험할 때, 각각 원인이 
되는 일과 가정에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즉, 일(가정)에서 가정(일)에 간섭하여 갈
등이 일어나는 경우, 일(가정) 영역에 책임을 돌리
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을 영역 내 모형
이라고 한다(Zhang et al., 2020) 남성 역시 FIW
는 영역 내 모형을 지지했다. 하지만, WIF에서는 

유의미하진 않았음에도 가족 변인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남성은 일과 가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갈등의 원인을 일 영역에 귀인하기 쉬운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특성은 국내 연구
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허창구 등, 2010; 
현솔지, 백학영, 2020). 그 결과, 동일한 일과 가정
의 갈등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아버지는 어머니와 
달리 갈등의 부담을 가정에 귀인할 가능성이 높으
며, 이러한 인식은 아버지의 일-가정 갈등이 그 자
신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김희영, 
유효인, 2019; 이선미 등, 2023; Moreira et al., 
2019; Nomaguchi & Johnson, 2013)을 더욱 심
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결과들
은 특히 전통적 성역할과 이로 인한 분업 구조에 
익숙한 외벌이 아버지가 경제적, 직업적 요인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와의 관계
적 맥락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외의 
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과 책임감이 주요 원인이었던 반면, 아버
지의 경우는 배우자와의 갈등이 보다 중요한 원인
으로 확인되었다(Skreden et al., 2012). 아버지와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국내 연구는 드물지
만,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역할 수행 및 그로 인한 부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성애, 강수정, 2024; 안
명현, 김영애, 2019), 아버지는 결혼만족도, 부부갈
등 등 배우자 관계 지표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김동민, 임지영, 2024; 김연하 등, 2019). 나아가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연은모 등, 
2014), 아버지가 인지한 사회적 지원과 배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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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긍정적 지지가 아버지의 역할 자신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25).

이처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인 어머
니의 양육 태도 및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문지기 역할(Maternal Gatekeeping)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문열기 행동(아버지의 양육 참여
를 격려, 지지)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높이고 양
육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유영의, 양선희, 2021), 어머니의 문닫기 행동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제한하거나 통제)은 아버지
의 양육 참여를 감소시키고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kande & Heath, 2019). 
특히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아버지들은 어머
니의 문열기 행동을 낮게 인식하고 문닫기 행동은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양육스트레스에 더 취
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슬기 등, 2022). 즉, 전
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아버지는 배우자의 
지지와 격려를 간과하고, 비판과 통제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부부 갈등
을 유발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심
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이정순, 
2003; 최선화, 김상림, 2020), 더욱이 외벌이 아버
지에게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어머
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버지를 독립적
인 연구 대상으로 다룬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 자신이나 배
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양적 연구가 증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어머니 또는 부모 전반

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예: Parenting Stress 
Index, Abidin, 1990)를 사용함으로써 아버지의 고
유한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개인적 특성
이나 자녀 요인에 국한되지 않고, 근로 환경, 사회
문화적 맥락, 배우자와의 관계, 가정 내 역할 수행 
방식 등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
는 복합적 현상이다. 특히 외벌이 아버지는 생계 
부양자이자 가정 내 양육자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과정에서 독
특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아버지를 여전히 보조
적 양육자로 전제하는 경향이 강해, 외벌이 아버지
의 실제 경험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기
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외벌이 아버지
를 대상으로 실제 생활에서 어떠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
구는 근로 변수와 배우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
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외벌이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가 단순히 자녀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일
과 가정의 양립 과정, 배우자와의 관계적 맥락 등 
다차원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남을 규명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벌이 아버지의 양육스트
레스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버지를 
독립적이고 핵심적인 양육 주체로 이해하는 데 기
여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외
벌이 아버지들은 어떤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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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와 동일한 분석 방법을 사용한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대체로 100명 내외의 표본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류소형, 탁진국, 2021; 박소영, 주
은선, 2019; Hill, 2012). 이는 연구 주제가 비교적 
새로운 영역으로, 다양한 사례를 폭넓게 탐색하는 
데에 더 많은 참여자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을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아버지로 설정
한 이유는, 이 시기가 초등학교 입학 전 단계로 부
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
다. 또한, 기존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도 
자녀 연령 기준을 주로 만 6세 이하로 설정해 왔다
는 점에 근거하였다(김유나, 박애리, 2016; 양은
선, 김연하, 2021; 이인정, 김미영, 2014; 윤기봉, 
지연경, 2017). 연구 참여자는 아주대학교 기관생
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202402-HS-001), 전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모집되었다. 참여자들은 연구의 목적, 방법, 예상 
이익 및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자발
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참여에 대한 보
상은 설문조사 업체의 내부 규정에 따라 포인트
로 지급되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9.32세
(SD=5.52)였고, 직업은 사무직 종사자가 65명
(65.0%)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수준은 4년제 대
학교 졸업자가 72명(72.0%)으로 가장 많았다. 참
여자들의 자녀의 평균 연령은 40.51개월(SD=5.52)
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
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지

온라인 설문지는 기존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양
적 및 질적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을 바탕으로 연구
자 1인이 초안을 구성하였고, 이후 2명의 외벌이 
남성과의 예비면접 결과와 상담심리 전공 교수 1명
의 자문을 통해 최종 완성되었다. 특히, 예비면접
에서 참여자들이 질문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상세한 설명과 예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 문항에 적합한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였다. 또한, 온라인 설문의 경우, 답
변이 과도하게 짧게 작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이 있어, 각 질문에 대해 최소 세 번의 답변을 작
성하도록 설문을 수정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문항
은 표 2와 같다. 응답 분량과 관련하여, 온라인 설
문은 총 4개의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별
도의 응답 시간은 기록되지 않았다. 설문 결과, 대
부분의 응답은 20자 전후의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
되었으며, 일부는 “자녀가 고집 부릴 때”와 같이 
짧은 문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일부 응답자
들은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자신의 양육
스트레스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CQR-M)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였다. CQR-M은 Hill 등(1997)이 고안한 CQR 
(Consensual Qulitative Research)을 수정한 연
구 방법으로(Hill, 2012), CQR과 동일하게 여러 연
구자가 논의를 거쳐 합의하는 과정을 포함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15명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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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

참여자의 
특성

연령대

20대 3 3.0
30대 51 51.0
40대 43 43.0
50대 3 3.0

소득

200만원 ~ 300만원 12 12.0
300만원 ~ 400만원 20 20.0
400만원 ~ 500만원 29 29.0
500만원 ~ 600만원 28 28.0

600만원 이상 11 11.0

직업

관리자 9 9.0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 7.0

사무 종사자 65 65.0
서비스 종사자 5 5.0
판매 종사자 5 5.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 6.0
단순노무 종사자 3 3.0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1 1.0
고등학교 졸업 5 5.0
전문대 졸업 10 10.0

4년제 대학교 졸업 72 72.0
대학원 졸업 11 11.0

기타 1 1.0

참여자 자녀의
특성

자녀 수
1명 54 54.0
2명 42 42.0
3명 4 4.0

자녀 성별
남자 55 55.0
여자 44 44.0

쌍둥이 1 1.0

자녀 개월 수
1 ~ 24개월 28 28.0
25 ~ 48개월 32 32.0
49 ~ 72개월 40 40.0

표 1.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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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문항 내용

1
직장 및 업무의 특성(예. 임금, 근로시간, 스트레스)은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양육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벌이 아버지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떠오르는 대로 
기술해주세요.

2 양육을 하다보면 파트너(배우자)와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육으로 인해 외벌이 아버지들은 파트
너(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떠오르는 대로 기술해주세요.

3 양육으로 인해 본인(외벌이 아버지) 삶에 여러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양육으로 인해 외벌이 아버지들이 일
상생활 속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떠오르는 대로 기술해주세요.

4
자녀의 부정적 특성(예. 기질, 문제행동, 발달 문제)과 관계 양상(예. 떼부림, 성가심)은 양육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외벌이 아버지들은 자녀와 관련하여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떠오르는 대로 기술해
주세요.

표 2. 온라인 설문지 문항

짧은 설문 자료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도록 설계된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CQR-M을 사용한 이유는 
논의 및 합의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
자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CQR-M은 전통적인 CQR보다 더 많은 
수의 질적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별 사례에 대한 심층적 탐색의 깊이는 다
소 제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큰 
표본을 통해 모집단 전체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다(Hill, 
2012). 외벌이 아버지들의 표집층이 넓고, 이들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소수의 심층 면접 인터뷰보다는 다
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분석팀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자 3명으
로 분석팀을 구성하였다. 분석팀 전원은 심리상담 
전공자로써,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 학위는 박사 1명, 
박사 수료 2명이었다. 연구자와 평정자 1인은 외벌
이 유자녀 남성이었고, 나머지 평정자는 아이를 양
육하고 있는 맞벌이 여성이었다. 분석팀 전원은 
CQR와 CQR-M을 포함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
험이 있었다. 분석팀은 분석에 앞서 외벌이 아버지
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각자의 기대와 편견에 대
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러한 기대와 편견이 분
석 과정에서 마차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팀에서 논의한 기대와 편
견은 ‘외벌이 아버지는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양육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직
장에 있는 동안에는 양육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것
이다’, ‘배우자는 외벌이 아버지가 양육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등이 있었다. 분
석팀은 이러한 기대와 편견이 자료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참여자들의 진술문을 꼼꼼히 읽었
고, 각자 독립적으로 자료를 분석한 후 결과를 비
교하고 합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는 성찰적 글쓰기를 활용하여, 각자가 자료 분석 
중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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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바탕으로 팀 내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하며 
편견이 해석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아울러, 
상담심리 전공 교수이자 질적 연구 방법으로 다수
의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감수자로부터 감수
를 받았다. 

분석 방법

분석팀은 100개의 설문지를 각자 개별적으로 읽
고 초기 영역과 범주를 목록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응답과 문항의 의도와 맞지 않은 응답은 
팀 합의에 따라 제외하였다. 개별 평정 후 연구자
들은 초기 코딩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네 차례의 
합의 회의를 통해 영역과 범주를 수정 및 조정하였
다. 특히, 범주의 통합 여부, 범주명 간결화, 상․
하위 구조 구분,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여부 등
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성욕의 감
소’와 ‘성관계의 감소’의 통합 여부, ‘양육에 대한 
의견 불일치’와 ‘교육에 대한 의견 불일치’의 통합 
여부, ‘수면 부족’과 ‘쉼의 부족’의 범주 구분 여부 
등이 논의되었다. 마지막 합의 회의에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서면 검토를 통한 재확인 과정을 진행하
여 기존 범주의 수정·삭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하였다. 이후 외부 검증자 1인의 감수를 받아 범주 
체계의 적절성을 다시 점검하였다. 감수 결과는 주
로 (1) 중복 범주의 통합, (2) 범주명 단순화, (3)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낮은 범주의 제거, (4) 
필요시 세분화 제안 등이었으며, 분석팀은 감수 의
견을 논의하여 수정사항을 반영하였다. 감수 반영
의 예로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영역 내 세부 
범주 통합, ‘배우자와의 갈등’ 하위 범주 재구조화, 
‘양육으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 영역명 수정, ‘아이
와의 상호작용 부족’ 범주의 통합 등이 있었다. 

범주의 비율 분석

마지막으로, 응답이 한 개 이상의 범주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응답을 각 범주로 분리하여 코딩하였다. 
반대로, 긴 응답이라도 내용이 단일 범주에만 속하
는 경우에는 해당 응답을 단일 범주로만 코딩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범주의 응답 수를 집계
하였으며, 각 범주의 응답 수를 해당 영역의 총 응
답 수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범주의 응답 수를 해당 영역의 총 
응답수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였다. 

결  과

외벌이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4개의 영역, 14개
의 하위영역 그리고 3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구
체적으로, CQR-M의 제안(Spangler et al., 2012)
에 따라 반복적으로 보고된 범주(상대적 빈도 상위
군)는 본문에서 상세히 서술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19개 범주(10% 이하)들은 소수 응답으로 
처리하여 해당 영역의 표에 간략히 제시했다. 구체
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역 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첫 번째 영역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참
여자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4개의 하위영역(‘경
제적 어려움’, ‘근로 환경 및 시간 관리의 어려움’, 
‘직장 스트레스’, ‘일과 가정의 병행’)과 8개의 범주
가 도출되었다. 각 영역과 범주 및 이에 대한 빈도
와 비율은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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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범주 내용 n(%)

경제적 어려움
외벌이 및 소득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족으로 
인해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낌 67(27.8)

추가 소득 창출 고민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낮은 소득을 보완하려고 노력 6(2.5)

근로 환경 및 
시간 관리의 

어려움

일 때문에 가족 및
육아에 소홀해짐

과도한 업무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체력이 
부족해 양육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려움 51(21.2)

근로 시간의 
과도함 및 유연성 부족

근로 시간이 과도하거나 유연하지 않아 양육과 관련한 위
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 38(15.8)

직장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의 
가정 전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정에 전이되어 배우자와 아이
를 대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23(9.5)

직장 스트레스 
해소 곤란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
여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가족에게 숨기고 혼자 감당 7(2.9)

일과 가정의
병행

일과 가정 병행에서의 
스트레스

직장과 가정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
레스를 받음 35(14.5)

주말 및 퇴근 후 
육아와 가사 부담

주말이나 직장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고 육아와 가사에 대
한 부담을 느끼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함 14(5.8)

총계 241(100.0)

표 3.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첫 번째 하위영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1) 외

벌이 및 소득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2) 추
가 소득 창출 고민 등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외벌이 및 소득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은 맞
벌이가 아닌 외벌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족
으로 인해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다
는 범주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혼자 돈을 벌
다 보니 육아 대비 월급이 적어 걱정됨’, ‘혼자 경
제적 책임을 다 해야한다는 부담감’, ‘한정된 임금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음’, ‘교육
비가 늘어나면 한정된 수입에 압박을 느낌’, ‘임금
이 높지 않기에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등이 포함되었다.

근로 환경 및 시간 관리의 어려움
두 번째 하위영역은 ‘근로 환경 및 시간 관리의 

어려움’으로 1) 일 때문에 가족 및 육아에 소홀해
짐, 2) 근로 시간의 과도함 및 유연성 부족 등 2개
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먼저, ‘일 때문에 가족 및 
육아에 소홀해짐’은 과도한 업무로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체력이 부족해 양육에 충분
히 참여하기 어렵다는 범주이다. 예를 들어, ‘돈을 
버는 대신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회사 일도 놓을 수 없으므로 
불가함’, ‘회사 출장 갈 때, 혼자 육아를 해야 하는 
것이 미안함’, ‘잦은 야근으로 인한 아이를 오래 못 
보는 아쉬움’, ‘근로 시간이 길기에 가정에서 아이
와의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함’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근로 시간의 과도함 및 유연성 부족’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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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과도하거나 유연하지 않아 양육과 관련한 
위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범주이
다. 예로는, ‘토요일 근무가 있으면 주말에 아이들
과 보낼 시간이 줄어듦’, ‘일정한 근로 시간이 아닐 
경우, 양육 때문에 받는 심리적인 압박감’, ‘일은 
바쁘고 마음대로 일을 쉬거나 할 수 없는데 아이는 
아프고 할 때’ 등이 포함되었다. 

직장 스트레스
세 번째 하위영역은 ‘직장 스트레스’로 1) 직장 

스트레스의 가정 전이, 2) 직장 스트레스 해소 곤
란 등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일과 가정의 병행
네 번째 하위영역은 ‘일과 가정의 병행 영역’으

로 1) 일과 가정 병행에서의 스트레스, 2) 주말 및 
퇴근 후 육아와 가사 부담 등 2개의 범주가 도출되
었다. ‘일과 가정 병행에서의 스트레스’는 직장과 
가정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
레스를 받는다는 범주로, ‘회사 일이 많아 야근 시
에도 양육 때문에 전화가 와서 일도 제대로 못 하
고 눈치 보고 퇴근’, ‘직장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집
에 오면 집에서 육아의 스트레스 또 받으니’, ‘회사
에서의 근로 시간 외 집에서의 육아 시간으로 쉴 
시간이 없음’, ‘일은 일대로 힘들고 집안 일은 집안 
일대로 많음’ 등이 포함되었다. 

영역 2. 배우자/양육파트너와의 관계 및 특성 

두 번째 영역은 배우자/양육파트너와의 관계 및 
특성으로, 3개의 하위영역(‘부부 사이의 거리감’,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불만’, ‘배우자에 대한 안쓰
러움’)과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영역과 범주 

및 이에 대한 빈도와 비율은 표 4에 제시하였다. 

부부 사이의 거리감
첫 번째 하위영역은 ‘부부 사이의 거리감’으로, 

1) 부부관계가 소원해짐, 2) 자녀 중심의 부부관계, 
3) 성관계 및 성욕 감소 등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
다. ‘부부관계가 소원해짐’은 일과 육아로 인해 배
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과 대화가 줄어들면서 부부
관계가 멀어졌다는 범주이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
에 있어서 소원해질 수 있음’, ‘각자만의 양육스트
레스를 서로 이해하지 못 함’, ‘서로 피해자라고 생
각하는 부정적 스트레스’ 등이 포함되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불만 
두 번째 하위영역은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불

만’으로, 1) 의견 불일치로 인한 불만과 갈등, 2) 
육아 및 가사에 대한 요구와 부정적 평가 3) 경제
적 역할에 대한 기대와 불만 등 3개의 범주가 도출
되었다. 먼저, ‘의견 불일치로 인한 불만과 갈등’은 
육아 및 가사의 분담,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방법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배우자와 의견 불일치로 불
만이 발생하고 다투게 된다는 범주이다. 예로는 
‘집 청소도 아이를 보면서 쉬엄쉬엄할 수 있는데, 
무조건 나에게만 패스하는 와이프. 정말 스트레스’, 
‘양육에 관한 관점이나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불협
화음’, ‘아내가 전업주부로써 아이를 충분한 케어를 
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음. 이
럴 때는 나도 모르게 공격적인 단어로 주부를 폄하
하는 말을 함’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육아 및 가
사에 대한 요구와 부정적 평가’는 주말과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싶지만,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를 요구
하며, 이에 응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는 범주이다. 예로는, ‘퇴근하고 집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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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범주 내용 n(%)

부부 사이의 
거리감

부부관계가 소원해짐 일과 육아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과 대화가 줄
어들면서 부부관계가 멀어짐 53(22.2)

자녀 중심의 부부관계 부부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자녀에게 집중되면서 부부
관계가 뒷전으로 밀리게 됨 13(5.4)

성관계 및 성욕 감소 부부간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성관계에 대한 욕구 
및 실제 성관계 빈도가 감소 5(2.1)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불만

의견 불일치로 인한 
불만과 갈등

육아 및 가사의 분담,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방법 등에서 
의견 불일치로 불만이 생기고 다투게 됨 72(30.1)

육아 및 가사에 대한 
요구와 부정적 평가

주말과 퇴근 후 쉬고 싶지만,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를 요
구하고, 이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 46(19.2)

경제적 역할에 
대한 기대와 불만

외벌이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힘듦을 공감하지 못하
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갈등 및 맞벌이에 대한 기대 34(14.1)

배우자에 대한 
안쓰러움

육아 및 가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미안함

본인이 일 때문에 육아와 가사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해 
배우자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낌 9(3.8)

배우자의 
소진에 대한 염려

육아와 가사를 홀로 책임지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배우
자의 상태와 건강을 걱정 7(2.9)

총계 239(100.0)

표 4. 배우자/양육파트너와의 관계 및 특성

자마자 분리수거 쓰레기봉투 버리고 오라는 등 바
로 가사업무를 떠맡길 때’, ‘항상 집에서 아이를 보
는 것이 힘들지만, 나도 일하고 들어가는데, 와이
프는 그때가 육퇴라고 함. 나도 쉬고 싶음’, ‘요리, 
청소, 빨래 등 많은 집안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남편과 비교될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등이 포
함되었다. 셋째, ‘경제적 역할에 대한 기대와 불만’
은 외벌이로 혼자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배우자가 충분히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한다
고 느껴 원망하여 갈등이 있으며, 배우자와 맞벌이
를 기대하게 된다는 범주이다. 가령, ‘배우자가 직
장생활의 스트레스를 잘 이해해 주지 못 함’, ‘항상 
돈이 모자란다고 말하는데, 나도 열심히 살고 있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데, 일반 직장인이 급여 말

고 다른 돈을 벌 방법이 뭐가 있다고 닦달을 하는
지’, ‘아이를 위한 여행 학업 등과 관련하여 비용 
때문에 머뭇거리게 될 때, 맞벌이를 하지 않는 아내
에 대한 원망이 생길 때가 있음’ 등이 포함되었다.

배우자에 대한 안쓰러움
세 번째 하위영역은 ‘배우자에 대한 안쓰러움’으

로, 1) 육아 및 가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미안
함과 2) 배우자의 소진에 대한 염려 등 2개의 범주
가 도출되었다.

영역 3. 양육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세 번째 영역은 양육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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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범주 내용 n(%)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

가장의 역할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고립감

생계, 양육,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장으로서 짊어지지만, 
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여 고립감을 경험 47(23.0)

육아 및 가사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육아와 가사 참여의 요구와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실제 
수행 과정에서 부담과 시간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 15(7.3)

개인 시간 및 
여가 활동의 부족

개인 시간 및 
공간의 부족

일이나 양육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공간이 부족 39(19.1)

취미 활동 및 
금전적 여유 감소

아이를 돌보느라 이전에 즐기던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을 위한 금전적 여유가 줄어듦 27(13.2)

양육 중심으로 
일상의 변화 양육을 하면서 삶의 중심이 아이로 바뀜 21(10.3)

사회적 교류 부족 가족 외 사람들과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이전에 맺었던 관
계들이 소원해짐 15(7.4)

건강 및 
웰빙 문제

수면 및 쉼의 부족 일과 육아가 반복되는 일상에서 충분히 쉬지 못하고 제대
로 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움 17(8.4)

신체 건강의 문제 육아와 일로 인해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체력이 고갈되
며, 이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 건강에 대한 우려 17(8.4)

정신 건강의 문제 충분한 휴식 없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짜증과 우울감을 
느낌 6(2.9)

총계 204(100.0)

표 5. 양육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로, 3개의 하위영역(‘아버지의 역할과 책임’, ‘개인 
시간 및 여가 활동의 부족’, ‘건강 및 웰빙 문제’)
과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영역과 범주 및 
이에 대한 빈도와 비율은 표 5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
첫 번째 하위영역은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으로, 

1) 가장의 역할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고립감, 2) 
육아 및 가사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등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가장의 역할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고립감’은 생계, 경제, 양육 및 가정 환경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남편으로써 책임감을 느끼지만, 

이를 가족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여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범주이다. 예
를 들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명감이 엄청난 스트레
스’, ‘아버지가 되다 보니 약한 모습을 잘 안 보이
게 됨’ 등이 포함되었다.

개인 시간 및 여가 활동의 부족
두 번째 하위영역은 ‘개인 시간 및 여가 활동의 

부족’으로, 1) 개인 시간 및 공간의 부족, 2) 취미 
활동 및 금전적 여유 감소, 3) 양육 중심으로 일상
의 변화, 4) 사회적 교류 부족 등 4개의 범주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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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었다. 먼저, ‘개인 시간 및 공간의 부족’은 일
이나 양육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기
분 전환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다는 
범주이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시간이 전혀 없어
서 오는 인생의 공허함’, ‘자기를 위한 공간과 시간
이 없음’, ‘양육과 업무로 인해 개인에게 쓰는 시간
이 없어짐’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취미 활동 및 
금전적 여유 감소’는 아이를 돌보느라 이전에 즐기
던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을 
위한 금전적 여유가 줄어들었다는 범주이다. 예로
는, ‘뻔한 수입으로 인하여 취미 생활을 할 수 없
어서 오는 스트레스’, ‘미혼 출산 전에 가졌던 취미 
독서 등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슬
픔’,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경제적으로 쪼들림’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양육 중심으로 일상의 변
화’는 양육을 하면서 삶의 중심이 아이로 바뀌었다
는 범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 
자신이 아닌 양육에 맞춰짐’, ‘아이 위주의 생활에
서 오는 단조로움’, ‘주말에 무언가를 해야된다는 
압박’ 등이 포함되었다.

건강 및 웰빙 문제
세 번째 하위영역은 ‘건강 및 웰빙 문제’으로, 1) 

수면 및 쉼의 부족, 2) 신체 건강의 문제, 3) 정신 
건강의 문제 등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영역 4. 아이와의 관계 및 특성

네 번째 영역은 아이와의 관계 및 특성으로, 4개
의 하위영역(‘아이의 생활 습관 및 훈육에 대한고
민’, 아이의 건강 및 발달 문제’, ‘아이와 관계 형
성의 어려움’,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9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영역과 범주 및 이에 대한 

빈도와 비율은 표 6에 제시하였다.

아이의 생활 습관 및 훈육에 대한 고민
첫 번째 하위영역은 ‘아이의 생활 습관 및 훈육

에 대한 고민’으로, 1) 기본적 생활 습관 훈육, 2) 
훈육 및 교육 방식 고민 등 2개의 범주가 도출되었
다. ‘기본적 생활 습관 훈육’은 자녀의 청결, 식습
관, 수면, 미디어 사용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지도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범
주이다. 예를 들어, ‘씻기 싫어하는데 무조건 씻겨
야 하는 경우’,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하려 해도 
하루에 보는 시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교육이 이루
어지지 않음’, ‘티비나 핸드폰 등 미디어에 노출이 
많아짐’ 등이 포함되었다.

아이의 건강 및 발달 문제
두 번째 하위영역은 ‘아이의 건강 및 발달 문제’

로, 1) 신체적 건강 및 발달에 대한 고민, 2) 발달 
문제로 인한 죄책감 및 책임감 등 2개 범주가 도출
되었다. ‘신체적 건강 및 발달 문제로 인한 고민’은 
자녀가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거나 문제가 있을지
도 모른다는 불안과 고민에 대한 범주이다. 예를 
들어, ‘잔병치레를 많이 해서 아픈 아기에 대한 스
트레스’, ‘정상적으로 발달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으
면 오는 스트레스’, ‘아이의 발달이 늦어지는 거 같
은 불안감’, ‘아이가 정상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많아짐’ 등이 포함되었다.

아이와 관계 형성의 어려움
세 번째 하위영역은 ‘아이와 관계 형성의 어려

움’으로, 1) 상호작용 부족에 따른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 2)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서운함 등 
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상호작용 부족에 따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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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범주 내용 n(%)

아이의 
생활 습관 및 

훈육에 대한 고민

기본적 생활 습관 훈육 자녀의 청결, 식습관, 수면, 미디어 사용 등 기본적인 생
활 습관을 지도하고 훈육하는 과정의 어려움 24(10.5)

훈육 및
교육 방식 고민

기본적인 생활 습관 지도뿐 아니라 사회성, 적응, 교우관
계 형성을 위한 적절한 훈육 방향과 교육 방식을 고민 20(8.8)

아이의 건강 및
발달 문제

신체적 건강 및 
발달에 대한 고민

자녀가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거나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
다는 불안과 건강 문제로 스트레스 경험 36(15.7)

발달 문제로 인한 
죄책감 및 책임감

자녀의 발달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로서 죄책감과 책임감
을 경험 6(2.6)

아이와 관계
형성의 
어려움

상호작용 부족에 따른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

자녀와의 상호작용, 소통 시간,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여 아쉬움이 남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려움 46(20.1)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서운함

아이가 자신(아버지)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느낌과 상
대적으로 엄마를 더 많이 찾는 것에 대한 서운함 17(7.4)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감

통제하기 힘든 
아이의 행동

훈육을 하려 하지만 과도한 떼부림 등으로 인해 통제가 
어렵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 55(24.0)

부적절한 양육
행동과 자책감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자포자기하며, 이에 대해 본인 탓을 하게 됨 22(9.6)

아이가 우선순위가 됨 자녀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고 아이를 우선시함 3(1.3)
총계 229(100.0)

표 6. 아이와의 관계 및 특성

밀감 형성의 어려움’은 자녀와의 상호작용, 소통 
시간,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고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범주이다. 예를 들어, 
‘퇴근하고 돌아오면 밤늦게까지 안 자고 놀아달라
는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아버지와의 유대감 형
성이 어려움’, ‘기질을 이해 못 해 스트레스’ 등이 
포함되었다.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감
네 번째 하위영역은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

로, 1) 통제하기 힘든 아이의 행동, 2) 부적절한 양
육 행동과 자책감, 3) 아이가 우선순위가 됨 등 3
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통제하기 힘든 아이의 

행동’은 훈육을 하려 하지만 과도한 떼부림 등으로 
인해 통제가 어렵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는 범주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자기 말을 들어주
지 않을 때, 방문을 잠그고 들어감’, ‘아이가 컨트
롤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기력함을 느낌’, ‘아이
의 떼부림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외벌이 
아버지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음’ 등이 포함
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외벌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권민혁, 김은하

110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8, No.4, 2025 journal.baldal.or.kr

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질적 
연구로는 비교적 큰 표본(n=100)을 대상으로 온라
인 설문을 실시하고 CQR-M 방법을 사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외벌이 아버지가 생계 부담과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육아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며, 직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
하지 못한 채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가
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진다는 압박 속에서 자녀 양
육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낮
은 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압박감으로 부수입 창출
이나 야근 등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방식
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아버지가 경
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경제적 압박과 장시간 노동
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낮은 소득과 경제적 부
담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연
구와 일치하며(김경은, 2015),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사회 및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진학과 취업
을 좌우한다는 인식(진다희, 오채선, 2022)이 경제
적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점을 고려할 때, 
외벌이 아버지의 취약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외벌
이 아버지는 단독으로 가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구
조적 특성상 경제적 압박을 더 크게 경험하는데, 
이는 유럽 연구에서 외벌이 가장이 맞벌이보다 우
울과 심리적 부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도 맥을 같이 한다(Baranowska-Rataj, 2022). 또
한, 외벌이 아버지는 고용 불안정, 장시간 근로, 잦
은 야근과 주말 근무 등 과도한 업무 요구 속에서 
양육 참여가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양육스트레스
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희 등, 2018; 

Shreffler et al., 2011).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자녀와 상호작용할 여유가 
부족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근로 시간이 양육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양미란, 
김은정, 2016) 및 외벌이 아버지가 맞벌이 아버지
보다 시장노동 투입 시간이 더 많다는 분석과도 일
치한다(서지원, 이정은, 2021). 특히, 외벌이 아버
지에게서 주말 근무가 양육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김재희 등(2018)의 선행 연구는 외벌이 
구조 자체가 양육스트레스에 취약한 환경임을 시사
한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 경험한 스트레스가 가정으로 
전이되어 양육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양상도 확인되
었는데, 이는 직장 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 참여
와 부모 역할 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한다(고광민 등, 2012; 양미란 등, 2016). 주목
할 점은 외벌이 아버지들이 직장 스트레스를 효과
적으로 해소하거나 배우자와 공유하는 데 소극적이
었다는 점이다. 이는 남성들이 ‘가장다움’의 규범을 
내면화하여 어려움을 드러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회피한다는 연구(이해승, 김은하, 2024), 그리
고 기혼 남성들이 가정 내에서 완전한 가장으로 보
이기 위해 직장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
향을 보인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김유정, 김분한, 
2007). 반면, 어머니들은 정서 억제나 긍정적 재해
석 등 정서 조절 전략을 활용하여 직장 스트레스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으며
(Seah & Morawska, 2016), 이러한 성별 차이는 
외벌이 아버지의 스트레스 축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직장 스트레스의 
누적은 양육스트레스를 강화하고 다시 직무 스트레
스 및 소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으
며(권경자, 이승희, 2012; 정은주, 안창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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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해소 능력이 제한적인 
외벌이 아버지가 구조적으로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직장-가정 간 스트레스 전이는 일-가
정 병행의 어려움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이는 외벌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중요한 양상이다. 결과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아버
지에게 생계 부양자이자 양육자라는 이중적 기대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 부담은 외벌
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배
경으로 작용한다.

둘째, 본 연구는 외벌이 아버지가 배우자와의 관
계에서 경험하는 복합적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외
벌이 아버지는 양육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경험하며, 양육에 참여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적 평가와 불만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홀로 경제적 책임을 
떠맡고 있다는 부담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
는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동시에 맞벌이에 대한 기
대를 품기도 하며, 외벌이 아버지는 자신이 육아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해 배우자가 소진될까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외벌이 아버지
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만과 연민이 공존하는 
양가적 감정을 경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
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단순히 개인적 
요인에 국한되지 않고, 배우자와의 관계적 맥락 속
에서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외벌이 아버지들은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배
우자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양육
스트레스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Dong et al., 
2022). 이러한 양육으로 인한 부부 갈등은 궁극적
으로 육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일관적인 양육 행동이나 과도한 자녀 통제
를 초래해 자녀의 문제 행동이나 심리적 문제를 유
발할 가능성이 있다(Camisasca et al. 2015; 
Laurin et al. 2015).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 주로 
부모 역할 부담과 책임감이 양육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된 반면, 아버지의 경우에는 관계적 
긴장과 갈등이 보다 핵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Esdaile & Greenwood, 
2003; Skreden et al., 2012).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외벌이 아버지
들은 배우자와 경제적 책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욕구를 보였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 성역
할 규범이 약화되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양육, 
가사 및 경제활동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회적 변화
와 맞닿아 있다(최효식 등, 2015). 이러한 변화 속
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만이 변화된 성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며 배우자에 대한 불만
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성역할 전환 과정에서 나타
나는 과도기적 갈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외벌이 아버지들이 배우자에게 불만
을 품는 이유로 육아 및 가사 분담 조율, 양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뿐 아니라 배우자의 감정 전이, 
퇴근 후 육아 요구, 부정적인 평가, 휴가 사용 문
제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참여자들에 따르면, 배
우자들은 육아와 가사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표출하거나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였을 
때, 외벌이 아버지들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외벌이 아버지들이 퇴근 후나 
주말에 충분히 육아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
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발생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외벌이 아버지들은 최대한 
양육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지만, 배우자로부터 부정
적인 평가를 받을 때 억울함이나 좌절감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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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나 불안과 동시에 안쓰러움도 느끼는 양가적 
감정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관계적 복합성이 양
육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관계에서 경험하는 양가감정은 외벌이 
아버지들이 주말에 더 많은 시간을 양육에 사용하
기 위해 노력한다는 선행 연구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진다희, 오채선, 2022; 통계청, 2024). 즉, 
평일 동안 부족했던 양육 기여를 주말에 보상하려
는 노력이 나타나지만, 이 과정에서도 피로와 배우
자의 불만이 상존하여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
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 가족은 서구 가족에 
비해 부부보다 자녀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기 
경향이 강하므로(정성란, 2011, 김미라, 하영윤, 
2023에서 재인용), 양육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소
원해지고 갈등이 고조되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따라서 외벌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배우자와의 관계적 맥락뿐 아니라, 
자녀 중심적 가족문화라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맞물
려 심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외벌이 아버지가 양육 과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인식하면서도, 가족 
관계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더 나아가, 일과 양육에서 비롯된 스트레
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기본적
인 수면과 쉼마저 결핍되고, 그로 인해 심신에 대
한 걱정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참여자
들은 가장으로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강하게 느껴 생계 부양자로서의 의무와 동시에 육
아 및 가사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일과 
가정의 이중적 역할 수행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
보하지 못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양상은 외벌이 아버지가 배우자에 비해 

양육에 미숙하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
다고 지각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소외감과 고립감
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생계 부양자, 여성이 양육자로 역할을 분담
하던 성역할 구조 속에서 아버지가 정서적·물리적
으로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 연구와 
일맥상통한다(황정해, 백경임, 2005). 특히, 외벌이 
가정의 경우 성역할 분담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유
지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외벌이 아버지
들이 경험하는 소외감은 맞벌이 아버지보다 더 심
화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일과 양
육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개인 시간과 여가 활동의 
부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가족 외 교류의 축소 취미 활동 및 휴식 시간 
감소, 자기 개발의 제한 등이 보고되었으며, 이러
한 상황은 양육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자신의 어려움을 배우자와 공유하지 못하거
나 배우자가 이를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 
교류의 결핍은 외벌이 아버지의 외로움을 심화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kreden 등(2012)의 연
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사회적 고립이 어머니보
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문화권에서 아버지는 ‘강인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받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망이 취약할 
경우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어 
스트레스가 더욱 누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어머니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 다양한 관
계망을 통해 양육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를 받을 기
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에서(송나래, 나종혜, 
2018), 아버지의 사회적 고립은 더 치명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외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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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들이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및 웰빙 문
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면 부족
과 건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졌으며, 일부 
참여자는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드러냈다. 실제
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장기간 지속될 경
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양진희, 김영철, 2016).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
의 양육스트레스가 단순히 순간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건강과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누
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는 외벌이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
에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확인했다. 이들
은 자녀의 생활 습관이나 훈육 방식에 대해 지속적
인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 발달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놀이와 같은 직접적인 상호
작용이 부족하여 아쉬움을 경험하고, 자녀와의 관
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거나 어머니를 더 선
호하는 아이에 대한 서운함을 느끼는 등 관계 형성
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과적으
로 아버지가 양육 과정에서 미숙한 모습을 드러내
게 하며, 양육 그 자체를 더욱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이와의 
관계 및 특성에서 도출된 양상들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연구에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생활 습관 및 훈육에 
관한 고민, 신체적 건강 및 발달에 대한 고민, 통
제하기 힘든 아이의 행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외벌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에서의 독특한 결과도 확인되었다. 비록 빈도는 높
지 않으나, 일부 참가자는 아이가 아버지인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상대적으로 엄마를 더 많이 
찾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경험하는 것으로(n=17)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아이와 보내
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버지의 양육 
역할이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해 제한적으로 정의되
는 맥락과 관련된다. 즉, 외벌이 가정과 같이 아버
지가 주로 생계 부양자로 인식되는 가정에서는 자
녀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
으며, 이는 아이와의 유대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초기 양육에서 어머니 
중심의 돌봄 문화가 형성되면, 아버지가 양육에 참
여하려는 시도가 무의식적으로 제한되거나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발
달 과정상 자녀가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지만, 이를 경험하는 아버지는 자신이 
아이에게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 동기
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심화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할 때, 비록 선행 연구가 충
분하지 않아 맞벌이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직접 비
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외벌이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 속에
서 독자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
다 외벌이 아버지는 맞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 비
해 생계 책임과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
로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몇몇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외벌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지는 차별적 특성이 재확인된다. 외벌이 아버지
는 맞벌이 아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긴 근로 
시간과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양육 참여가 더 크
게 제약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욱 두드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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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서지원, 이정은, 2021; Shreffler et al., 2011), 
나아가 외벌이 가정이 맞벌이 가정보다 우울과 같
은 심리적 부담을 더 크게 경험한다는 결과도 보고
되어 왔다(Baranowska-Rataj, 2022). 이는 외벌이 
아버지가 구조적으로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
음을 보여주며, 외벌이 아버지는 맞벌이에 비해 양
육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집단으로 이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벌이 아버지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양가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배우자가 양육과 가사
로 인한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지
각되거나, 경제적 책임의 분담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될 때 불만과 좌절이 보고되었고, 동시에 과중
한 가사와 양육 부담으로 소진된 배우자에 대한 안
쓰러움과 연민도 드러났다. 특히 전통적 성역할 신
념이 강한 경우, 생계는 아버지, 돌봄은 어머니 각
각이 담당한다는 규범이 역할 재조정을 지연시키
고, 아버지의 돌봄 시도에 대한 저지 혹은 방해로 
인식될 수 있는 배우자의 문닫기 행동이 강화되어, 
불만과 연민이 공존하는 양가적 정서를 더욱 증폭
시킬 수 있다. 이는 외벌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가 단순히 양육 부담의 문제를 넘어 관계적, 정서
적 차원에서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는 
부모 역할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과 자기 비난을 주
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경험하는 반면, 아버지는 배
우자와의 관계적 긴장과 갈등에서 더 큰 스트레스
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ong 
et al., 2022; Esdaile & Greenwood, 2003; 
Skreden et al., 2012). 이러한 성차는 외벌이 맥
락에서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조절변인으로 작동하
여, 문지기 역할에 대한 지각과 아버지 역할 수행
을 통해 관계적 긴장이 양육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외벌이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는 단순히 자녀 돌봄의 양적 증가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배우자와의 관계적 갈등, 사회
문화적 기대, 그리고 생계 부담이 중첩되어 나타나
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학문적 및 임상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아버지 역시 양육스
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벌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
가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아버지를 외벌이 혹
은 맞벌이로 구분하지 않았던 반면, 본 연구는 질
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외벌이 아버지들이 경험
하는 양육스트레스를 심층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
서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외벌이 
아버지들의 양육스트레스 특성을 영역, 하위영역, 
범주로 체계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외벌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
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재 외벌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척도가 부족하여 부모 전반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인 척도가 사용되고 있다는 한계를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향후 외벌이 아버지를 위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서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에 대한 시사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상담자는 외
벌이 아버지와 상담할 시, 양육스트레스에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된 4가지 영
역(예.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배우자/양육파트
너와의 관계 및 특성’, ‘양육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아이와의 관계 및 특성’)에 대한 내담자의 



외벌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탐색적 연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baldal.or.kr Vol.38, No.4, December 2025 ⎸115

경험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영역에 대한 내담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면 이
에 맞는 상담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먼
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내담자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시, 상담자는 외벌이 아
버지가 경제적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재정 관
리 및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고, 가
정 내에서 배우자와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거나 협
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
다. 또한, 일-가정 병행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담
자의 경우, 상담자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시간 관리
와 스트레스 완화 기법에 대해 알려주고, 가능하다
면, 유연 근로제나 근로 환경 개선에 대해 직장 담
당자와 협의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배우자/양육파트너와의 관계 및 특성’에서 어려움
을 경험하는 내담자와 상담할 때, 상담자는 부부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상호 기대를 명확히 하
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격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육으로 인한 일상생활
의 변화’와 관련하여 상담자는 내담자가 개인적 시
간을 확보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취미나 여가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 외에
도, 내담자가 가족, 친구, 또는 지역사회 내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
록 권장하며, 필요시에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집단 상담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와
의 관계 및 특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의 경
우, 상담자는 아이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 내담자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탐색하고, 관련한 아이의 기질
이나 특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를 통해 내담자는 아이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시
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상담자는 외벌이 아
버지가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예. 놀이시간, 야외활동)을 
제안하고,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가정 내에서의 소
외감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음을 강
조해야 한다. 

셋째, 외벌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담 개입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이 병행
되어야 한다. 우선, 외벌이 아버지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
하다. 외벌이 아버지는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과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의 장기적인 소득 
보전이 가능한 제도가 중요할 것이다(김지현, 
2024; 홍승아, 이인선, 2012). 둘째, 근로 시간 조
절이 가능한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아버지가 업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돌봄과 직장 생활 
사이의 균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근무 형태의 변화가 아닌, 가족 친화
적 조직문화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육아휴직에 따른 직장 내 불이익(예. 육아휴직 
후 승진 누락 등) 방지와 복귀자 지원체계의 마련
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심리사
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의 역
할을 수행하느라 고립감을 경험하는 아버지를 대상
으로 교육, 상담, 또래 네트워크, 가족 단위 복지 
서비스 등이 활성화될 때, 아버지가 양육 부담을 
사회적 자원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소진 예방과 일과 가정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이
어질 것이다(이윤진, 2017).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
에 대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표본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집단이 과
도하게 표집되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참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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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집되었으
며, 총 100명 중 83%가 대졸 또는 대학원 졸업자
였고, 65%가 사무직 종사자로 나타났다. 이는 고
학력·사무직 종사자 중심의 표본 구성으로, 다양한 
배경의 외벌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경험을 충
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직업 
유형이나 근무 조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양상
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
(Nomaguchi & Johnson, 2016)를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외벌이 아버지 집단에 일반화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참여자의 거주 지역
(예: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차이도 함
께 분석되지 않아, 지역 맥락이 양육스트레스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후
속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
한 다양한 배경 요인을 고려한 표집을 통해 외벌이 
아버지 집단 전반의 경험을 보다 폭넓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외벌이 아버지
를 중심으로 양육스트레스의 경험을 탐색하였으나, 
맞벌이 아버지와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에서 외벌이 아버지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조명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외벌이 아버지와 맞벌이 아버지 간의 양육스트레스
를 비교함으로써, 가족 형태에 따른 양육 경험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외벌이와 맞벌이 아버지 간에 
자녀 돌봄 시간, 근로 시간(서지원, 이정은, 2021) 
외에도,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하여 양육 경험의 양
적이고 질적인 차이가 분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
집하였기 때문에, 심층 면접에 비해 구체적이고 깊
이 있는 응답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각 문항에 대해 최소 세 문장 이상으

로 서술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일부 참여자들은 같
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하나의 생각을 나누어 여러 
문항에 분산해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었다. 이에 따
라 연구자는 반복된 표현을 통합하거나 맥락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후속 연
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으로 인해 외벌이 아
버지들은 파트너(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부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떠오르는 대로 기
술해주세요’와 같은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최대한 다양한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이나 현
상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으
로 인해 참여자들의 응답이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인지 아니면 타인의 경험인지에 대해 알 수 없다
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양육스트레스를 주로 부
정적 맥락에서 논의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질문 중 일부는 ‘직장 및 업무의 특성
이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벌이 아버
지는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와 같은 전제를 담
고 있어, 참여자의 자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보
다는 연구자의 가정에 맞춰진 양육스트레스의 부정
적 측면의 응답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외벌이 아버지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
게 이해하는데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연구
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문
제해결력 증진, 가족 간 협력 강화, 부모 역할에 
대한 자기효능감 향상 등 긍정적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Walsh, 2016; Pinquart, 2018).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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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볼 때, 스트레스 자체를 단순히 회피하거
나 감소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성장 경
험과 긍정적 변화의 기회로 바라보는 접근도 중요
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중립적이고 열린 
질문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의 긍정적 측면과 그로 
인한 심리적 성장 경험에까지 주목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균형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벌이 
아버지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심층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외벌이 아버지들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
움,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 일상생활의 변화, 그리
고 아이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다양한 측면에
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맞벌이 
아버지나 어머니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를 하나의 집단
으로 묶어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는 것보다 아버지
와 어머니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모 각각의 역할과 경험이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하
며,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도출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외벌이 아버지와 맞벌이 아
버지의 양육스트레스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
되는 만큼, 이들 간의 스트레스 경험과 관련된 요
인을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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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d parenting stress experienced by single-income father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100 fathers raising children aged 6 years or younger who were solely responsible for 
providing financially for their families without additional income from their partner. Data were 
analyzed using a modified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our main stress domains emerged: 
(1) difficulties in work_family balance, (2) partner relationship and characteristics, (3) daily life changes 
because of parenting, and (4) relationship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 Fathers of single income 
families experienced pressure to make a living alone, economic burden, work_family role conflict 
because of stress at work and ambivalent feelings and frustration such as pity and resentment toward 
their spouse, difficulty in forming a relationship with a child, and a sense of alienation.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a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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